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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분위의 평택·당진항 도계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

-대법원 소송 등 강력한 방법으로 도계분쟁에 대응할 것-

지난 4월 13일(월) 행정자치부 소속 “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

원회”는 평택·당진항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

하여 일부는 충청남도 당진시로,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하여 

귀속하기로 결정하였다.

이는 제방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

을 부정하는 결정으로, 당진관할지를 외딴 섬으로 전락시킨 도저히 

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불과하다.

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평택시에 유리하

게 결정되었으며,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관할결정신청이 법적 신청

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도 수용할 수 없는 결정임을 명

백하게 천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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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충청남도, 당진시, 아산시 그리고 

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지원

하고, 규탄대회 등의 방법으로 도계분쟁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

것을 밝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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